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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� DMZ 평화 �국립 자연휴양림� 유치 팔 걷었다
북부권 산림 휴양의 균형발전 도모…산림청과 협의 중

강원 고성군�군수 함명준�은 동해바다와 DMZ� 백두대간이 어우러진 북부권의 산림 휴양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

DMZ 평화 �국립 자연휴양림�을 적극 유치에 나선다�

지난 2015년에 산림청에서 고성군 장신리 일부�지적 898�6ha�를 자연휴양림으로 고시하고� 수려한 자연경관 내에 국

유휴양림 조성으로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DMZ 평화 �국립 자연휴양림�을 유치하기 위해 2019년에 산림청과 국립자연

휴양관리소에 조성을 건의했고� 지난해 2020년 6월에 산림청장 방문시 조성을 재건의했다�

▲강원 고성군은 동해바다와 DMZ� 백두대간이 어우러진 북부권의 산림 휴양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DMZ 평화 �국립
자연휴양림�을 적극 유치에 나선다� ⓒ프레시안�이상훈�

현재는 강원도와 협력하여 산림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�

△조성규모� 30�50ha △총사업비� 86억원�국비� / 설계 4억원� 공사비 82억원 △사업기간� 2022년�2025년 / 설계1년�

시공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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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유치 지역인 간성읍 장신리에는 하류에 장신리 마을관리 유원지와 유아숲체험원 및 자연학교�소똥령 숨 터�와 연

접되어 있으며� 칡소폭포 주변 낙엽송 조림지� 건전한 숲� 아름다운 장신리 계곡� 국유임도 및 소똥령숲길�L=5�66km�에

둘러싸인 지역으로 여름철 장신리 계곡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� 봄부터 가을에는 유아숲체험원 및 자연

학교에 많은 유아 및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다�

고성군 관계자는 �관광과 연계한 산림자원 활용가치 창출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고성을 찾아 힐링 할 수 있도록 2015

년 지정 고시 이후 지연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�고 말했다�


